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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의 감정조절능력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김수현, 임동호*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자연치유학과

The Influence of Physical Therapist's Emotional Control Ability 
on Job Satisfaction

SooHyeon Kim, DongHo 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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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물리치료사의 감정조절능력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S시 
물리치료사 1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 상관관계분석,
신뢰도분석,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물리치료사의 감정조절능력이 내재적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감정조절능력의 하위요인 감정인식, 감정조절전략은 내재적 만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감정반응, 목표지향적행동, 충동조절, 감정의 명확성 요인은 내재적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감정조절능력의 감정인식, 감정조절전략은 외재적 만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감정반응, 목표지향적행동, 충동조절, 감정의 명확성 요인은 외재적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물리치료사의 감정조절능력의 감정인식, 감정조절전략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
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물리치료사들의 직무만족도 증진을 위하여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
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ability of physical therapists to 
control emotions on job satisfactio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46 physical therapists at S city.
Data analysis was performed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frequency analysis using the SPSS 22.0 progra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while 
examining the effect of physical therapists' ability to control emotions on intrinsic satisfaction, it was 
found that the sub-factors of emotional control ability, emotion recognition, and emotion control 
strategy,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intrinsic satisfaction. On the other hand, emotional 
response, goal-oriented behavior, impulse control, and emotional clarity factors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intrinsic satisfaction. Second, it was found that emotion recognition and the emotion control 
strategy of emotion control ability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external satisfaction. On the 
other hand, emotional response, goal-oriented behavior, impulse control, and emotional clarity factors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external satisfaction. This means that the higher the emotional recognition 
and emotional control strategy of the physical therapist's emotional control ability, the higher the job 
satisfaction. This study is expected to lay the basis for preparing a plan for improving the job 
satisfaction of physical therapists.

Keywords : Physical Therapist, Emotional Control Ability, Intrinsic Satisfaction, External Satisfaction,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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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는 최근 경제의 성장과 과학의 발달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 반면 더욱 건강한 백세를 기원하는 추
세로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의과학과 의료산업의 
발달로 생활수준, 의식수준이 높아지며 건강에 대한 공
공성과 더불어 고객 만족을 위한 경영으로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로 변화하고 있다[1].

특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종사 직업군인 물리
치료사는 재활치료 영역에서 환자의 신체적인 기능회복
을 돕고, 정상적으로 환자가 활동 할 수 있도록  물리요
법 치료를 담당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2]. 일반적으
로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미국보다 물리치료사에 대한 사
회적 인식도 부족하고, 하루에 통증치료 30명, 재활치료
의 경우 14~16명으로 담당해야할 환자 수, 근무시간, 업
무량 등 복지도 매우 열악하다[3,4]. 물리치료사의 주된 
업무는 자신의 신체를 매개로 통증 발생 단계에서부터 
치료, 회복단계에 이르기까지 환자 상태에 맞춰 상담이 
동반된 치료를 진행한다. 이때, 제한된 공간에서 일정시
간동안 자세를 유지해야하고, 환자 상태에 따라 변칙적
인 힘과 다양한 치료방법을 적용하며, 당일 신체 컨디션
과 환자 내원 수, 증상에 따라 다양하게 반응하는 환자들
로 인해 정서적인 면에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5]. 서
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람은 고객과의 긍정적인 관
계를 위해 자신의 감정 표현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6]. 특히, 의료서비스에서 고객과 접하는 의료인들은 
전문성과 의료기술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분노에서 
공감까지 다양한 감정조절능력도 필요하다[7,8].

물리치료사의 직무 중에서 대두되는 중요한 변인은 감
정조절능력으로 나타난다. 일정한 시간동안 다수의 환자
를 접하며 현대사회에서 물리치료사에게 요구되는 의료
서비스의 높은 질과 환자의 만족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
하기 위하여 물리치료사의 감정 조절 능력은 필수적 변
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타인에게 부정적인 감정의 
표현은 대인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특히 집단에 속해있을 때 부정적인 자신의 감정 상태를 
조절하는 능력이 중요하다[9]. 이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고조되는 긍정적, 부정적인 감정들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자극적인 상황에서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고 절제하게 하
는 능력을 뜻한다[10]. 또한 좋지 않은 감정 상태일 때는 
그 감정에서 빠르게 벗어나고, 기분 좋은 상태에서는 즐
거움을 지속 시킬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11]. 선행연구

를 보면 감정 조절 능력 정도에 직무만족과 상사와의 관
계, 고객만족이 달라지며, 이들은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나타낸다[12]. 

이처럼 물리치료사는 환자에 맞는 적절한 의료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자신의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직무에 
대해 만족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13]. 여기서 말하는 
직무만족은 직무에 대해 조직구성원이 느끼는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의미한다. 직무만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사람들과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하여 높일 수 있고, 이를 
통해 역량을 충분히 스스로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14].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 중 방사선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융복합 요인에 직장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 
감정과 관련된 요인이 직무만족도에 관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5]. 또한 조직구성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을 좋은 상태로 유지 할 수 있고, 업무와 관련된 새로운 
일에 보다 빠르게 학습할 수 있게 되고, 동료나 고객에게 
협조적이며 불만을 호소하지 않게 된다[16]. 이처럼 의료
인이 가지는 직무만족은 자신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높
은 영향력을 미친다[17].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물리치료사의 감정조절능력
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 연구에서는 물리치료사의 직무만족도, 공감능력, 
잔류의도 등에 관한 연구는 일부 진행되었지만 물리치료
사의 감정조절, 직무만족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물리치료사의 감정조절능력과 직
무만족도와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물리치료사들의 직무
만족 증진에 대하여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문제
본 연구는 물리치료사의 감정조절능력과 직무만족도

와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문
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물리치료사의 감정조절능력이 직무만족도의 내
적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물리치료사의 감정조절능력이 직무만족도의 외
적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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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0년 8월 31일부터 2020년 10월 30일
까지 S시의 물리치료사 146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연구대상자에게 사전에 설문 취지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실시하였다. 연구 자료 총 150부의 자
료를 수집한 후에 연구의 자료로 응답이 적절하지 않은 
4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146부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
였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4문항, 

감정조절능력 36문항, 직무만족도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내용은 성별, 연령, 종
교, 근무경력 등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물리치료사
의 감정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강은경[18]이 사용한 
측정도구는 감정조절능력 36문항, 감정반응 6문항, 목표
지향적 행동 5문항, 충동조절 6문항, 감정인식 6문항, 감
정조절전략 8문항, 감정의 명확성 5문항 총 36문항으로 
구성하여 리커트 5점 척도로 각 문항을 측정하였다. 직
무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박아이린[19]이 사용한 측정
도구는 내재적 만족 14문항, 외재적 만족 6문항 총 20문
항으로 구성하여 리커트 5점 척도로 각 문항을 측정하였다. 

2.3 신뢰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 변수들의 신뢰도 검증결과, 감

정조절능력의 전체 신뢰도는 .907의 높은 신뢰도를 보이
고 있다. 직무만족도의 신뢰도 또한 .916의 높은 신뢰도
를 보이며,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값이 
최소한의 수준인 .60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성을 확보하
였다. 구체적인 신뢰도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다. 

Classification
Number 

of 
questions

Cronbach 

Emotio
nal 

control 
ability

Emotional 
reaction

36

.879

.907

Goal-oriented 
behavior .868

Impulse control .864
Emotion 

recognition .950

Emotion control 
strategy .884

Emotional clarity .880

Job 
satisfac

tion

Intrinsic 
Satisfaction 20

.939
.916External 

satisfaction .892

Table 1. Reliability of key variables

2.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처리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고, 각 연구도구의 
신뢰도 산출은 Cronbach α 의 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물리치료사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분석
을 통해 알아보았으며, 물리치료사의 감정조절능력이 직
무만족도의 내재적 만족, 외재적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관계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다중회귀식은 비표준화계수
(B)들에 의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Y(Intrinsic Satisfaction) = .431 - .095X₁(emotional 
reaction) - .016X₂(Goal-oriented behavior) + .176X₃ 
(Impulse control) + .579X₄(Emotion recognition) 
+ .452X₅(Emotion control strategy) - .254X₆(Emotional 
clarity)

Y(External satisfaction) = .576 + .078X₁(enotional 
reaction) + .266X₂(Goal-oriented behavior) - .086X₃ 
(Impulse control) + .575X₄(Emotion recognition) 
+ .448X₅(Emotion control strategy) - .185X₆
(Emotional clarity)

3. 연구결과

3.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물리

치료사 남자 72명(49.3%), 여자 74명(50.7%)으로 성별
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가 79명(54.1%)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40대 42
명(28.8%), 20대 13명(8.9%), 50대 9명(6.2%), 60대 이
상 3명(2.1%) 순으로 조사되었다. 결혼 상태는 미혼 36
명(46.8%) 기혼 73명(67.0%)으로 기혼이 미혼 36명
(46.8%)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을 살
펴보면, 5년 이상-10년 미만 38명(26.0%)으로 가장 많
았으며, 3년 이상-5년 미만 34명(23.3%), 1년 이상-3년 
미만 32명(21.9%), 10년 이상 24명(16.4%), 1년 미만 
18명(12.3%) 순으로 확인되었다. 물리치료사의 인구사
회학적 특성 결과는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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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Total(N=146)

Frequency Ratio(%)

Sex
Male 72 49.3

Female 74 50.7

Age

20s 13 8.9

30s 79 54.1
40s 42 28.8

50s 9 6.2
over 60s 3 2.1

Religion
Presense 32 21.9
Absense 114 78.1

Work 
experience

~1 year 18 12.3
1~3 years 32 21.9

3-5 years 34 23.3
5-10 years 38 26.0

Over 10 years 24 16.4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3.2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3.2.1 감정조절능력에 대한 기술통계
물리치료사의 감정조절능력에 대한 측정 변수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정조절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감정조절능력 요인 모두 
M=3.27로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감정조절능력
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감정인식(M=3.67) 요인이 
가장 높았으며, 감정반응(M=2.98) 요인이 가장 낮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물
리치료사의 감정조절능력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는 
Table 3과 같다. 

Classification N Min Max M SD

Emotional 
reaction 146 1.67 4.17 2.98 .55

Goal-oriented 
behavior 146 1.80 4.40 3.28 .60

Impulse control 146 1.17 4.33 3.25 .64

Emotion 
recognition 146 2.00 5.00 3.67 .68

Emotion control 
strategy 146 1.00 4.25 3.00 .69

Emotional clarity 146 2.00 4.80 3.45 .54

Total 146 1.77 4.21 3.27 .49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n emotional control 
ability

3.2.2 직무만족도에 대한 기술통계
물리치료사의 직무만족도에 대한 측정 변수는 5점 척

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직무만족도 요인의 전체는 M=3.17
로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내재적 만족
(M=3.28)이 외재적 만족(M=3.07) 요인보다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물리치료사의 직무만족도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는 Table 4와 같다.

Classification N Min Max M SD
Intrinsic 

Satisfaction 146 1.00 4.93 3.28 .67

External 
satisfaction 146 1.00 4.33 3.07 .72

Total 146 1.00 4.63 3.17 .67

Table 4. Technical statistics on job satisfaction

3.3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물리치료사의 감정조절능력 요인과 직무만족도 요인

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물리치료사의 감정조절능력
과 직무만족도의 내재적 만족은 다소 높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527, p<.01). 
또한 감정조절능력과 직무만족도의 외재적 만족 요인도 
높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
다(r=.641, p<.01). 이러한 결과는 각 상관계수 값이 통
계적으로 유의 수준 하에서 변수들 사이에 관계성이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Classification Emotional 
control ability

Job satisfaction
Intrinsic External

Emotional 
control ability 1

Job 
satisfa
ction

Intrinsic .527** 1

External .641** .888** 1

*p<.05, **p<.01

Table 5. Correlation between major variables

3.4 감정조절능력과 직무만족도와의 관계
3.4.1 감정조절능력이 직무만족도의 내재적 만족에 
      미치는 영향
물리치료사의 감정조절능력이 내재적 만족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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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
석 결과, 내재적 만족에 대한 감정조절능력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²값이 .385로 나타나 전체 변동의 38.5%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D-W(Durbin Watson) 
값이 0이나 4에 가깝지 않은1.128로 자기상관이 존재하
지 않고, 공차한계는 0.1 이상이고, VIF 값은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회귀모형(F=14.521, p<.000)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 감정조절능력의 하위요인별로 영향력을 
살펴보면, 감정인식(β=.593, p<.001), 감정조절전략(β
=.469, p<.01) 요인은 내재적 만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감정반응(β=-.079, 
p>.05), 목표지향적행동(β=-.015, p>.05), 충동조절(β
=.169, p>.05), 감정의 명확성(β=-.208, p>.05) 요인은 
내재적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물리치료사의 감정조절능력의 감정인식, 감
정조절전략이 높을수록 내재적 만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리치료사의 감정조절능력이 내재적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Depen
dent 

variab
le

Independent 
variable

Unnormalization 
factor

Standardi
zation 
factor t/p

Tolera
nce
limitB Standar

d error β

Intri
nsic 
Satis
facti
on

a constant .431 .344 1.252**
Emotional 
reaction -.095 .178 -.079 -.534 .203

Goal-orien
ted 

behavior
-.016 .201 -.015 -.081 .134

Impulse 
control .176 .210 .169 .838 .108

Emotion 
recognition .579 .116 .593 5.009*** .316

Emotion 
control 
strategy

.452 .163 .469 2.777** .155

Emotional 
clarity -.254 .193 -.208 -1.319 .178

R²=.385, Modified R²=.359
F=14.521, P=.000, Durbin-Watson=1.128

*p<.05, **p<.01, ***p<.001

Table 6. The effect of emotional control ability on 
intrinsic satisfaction

3.4.2 감정조절능력이 직무만족도의 외재적 만족에 
      미치는 영향
물리치료사의 감정조절능력이 외재적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

석 결과, 외재적 만족에 대한 감정조절능력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²값이 .483으로 나타나 전체 변동의 48.3%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D-W(Durbin Watson) 값
이 0이나 4에 가깝지 않은1.255로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고, 공차한계는 0.1 이상이고, VIF 값은 10 이하로 다
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회
귀모형(F=21.634, p<.000)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났다. 

감정조절능력의 하위요인별로 영향력을 살펴보면, 감
정인식(β=.543, p<.001), 감정조절전략(β=.428, p<.01) 
요인은 외재적 만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감정반응(β=.060, p>.05), 목표
지향적행동(β=.222, p>.05), 충동조절(β=-.076, p>.05), 
감정의 명확성(β=-.140, p>.05) 요인은 외재적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리
치료사의 감정조절능력의 감정인식, 감정조절전략이 높
을수록 외재적 만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다. 물리치료사의 감정조절능력이 외재적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Depen
dent 

variabl
e

Independent 
variable

Unnormalization 
factor

Standardi
zation 
factor t/p

Tolera
nce
limitB Standar

d error β

Exte
rnal 
satis
facti
on

a constant .576 .342 1.682**
Emotional 
reaction .078 .177 .060 .441 .203

Goal-orient
ed behavior .266 .200 .222 1.333 .134

Impulse 
control -.086 .209 -.076 -.410 .108

Emotion 
recognition .575 .115 .543 4.999*** .316

Emotion 
control 
strategy

.448 .162 .428 2.763** .155

Emotional 
clarity -.185 .191 -.140 -.968 .178

R²=.483, Modified R²=.461
F=21.634, P=.000, Durbin-Watson=1.255

*p<.05, **p<.01, ***p<.001

Table 7. The effect of emotional control ability on 
extrinsic satisfaction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물리치료사의 감정조절능력과 직무만
족도와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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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리치료사의 감정조절능력이 내재적 만족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감정조절능력의 하위요인 감정
인식, 감정조절전략 요인은 내재적 만족에 유의미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감정반응, 
목표지향적행동, 충동조절, 감정의 명확성 요인은 내재
적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재적 만족에 대한 감정조절능력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²값이 .385로 나타나 전체 변동의 38.5%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D-W(Durbin Watson) 값이 0이
나 4에 가깝지 않은1.128로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고, 
공차한계는 0.1 이상이고, VIF 값은 10 이하로 다중공선
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회귀모형
(F=14.521, p<.000)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났다. 감정조절능력의 하위요인별로 영향력을 살펴보
면, 감정인식, 감정조절전략 요인은 내재적 만족에 유의
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리
치료사의 감정조절능력의 감정인식, 감정조절전략이 높
을수록 내재적 만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물리치료사의 감정조절능력이 외재적 만족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감정조절능력의 하위요인 감정
인식, 감정조절전략 요인은 외재적 만족에 유의미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감정반응, 
목표지향적행동, 충동조절, 감정의 명확성 요인은 외재
적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재적 만족에 대한 감정조절능력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²값이 .483으로 나타나 전체 변동의 48.3%로 회귀모형
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D-W(Durbin Watson) 값이 0
이나 4에 가깝지 않은1.255로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
고, 공차한계는 0.1 이상이고, VIF 값은 10 이하로 다중
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회귀
모형(F=21.634, p<.000)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조절능력의 하위요인별로 영향력을 살펴
보면, 감정인식, 감정조절전략 요인은 외재적 만족에 유
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감정반응, 목표 지향적 행동, 충동조절, 감정의 명확성 
요인은 외재적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물리치료사의 감정조절능력의 감정인
식, 감정조절전략이 높을수록 외재적 만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감정조절능력은 직무만족도를 돕는다
는 선행연구[8], 물리치료사의 감정조절능력과 직무만족
도는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14]. 이는 물리치료사의 감정조절능력의 감정인식, 조절
전략이 높을수록 내재적 만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물리치료사의 감정조절능력의 감정인식, 조절전략이 높
을수록 외재적 만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물리치료사의 역할수행
을 높이기 위해 감정조절능력과 직무만족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제고하기 위해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지
속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직무만족을 느끼는 감정
조절능력이 개인, 의료 서비스, 직장 공동체에서 매우 중
요한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으로 본 연구는 조사대상 및 지역의 제한과 방법의 
한계가 있으므로 표본지역 확대와 비교 집단간의 연구를 
한다면 폭 넓고 구체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물리치료사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감정조절 능력
이 일과 삶의 균형에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물리치
료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현 가능한 다양성을 지닌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
된 바와 같이 물리치료사의 측면에서 일과 삶의 균형에 
감정조절 능력의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으로 필요성이 증
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시사점은 그동안 물리치
료사의 직장 내 직무열의 및 소진 등에 대한 사례 연구는 
종종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물리치료사 개개인의 변인
을 파악하여 감정조절 능력이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
를 바탕으로 향후 물리치료사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
해 감정조절 능력에 대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콘텐
츠 개발에 주력하여 체계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심층 연
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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